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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콘텐츠 산업 현황 

□ 2019년 세계 콘텐츠 시장 2조 4천억 달러, 전년대비 4.1% 증가 전망

Ÿ 2019년 세계 콘텐츠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지식정보, 방

송, 광고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2조 3,940억 

달러에 이를 전망 

Ÿ 최근 세계 콘텐츠 시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지식정보, 광고시장

성장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게임시장 등의 영향으로 고성장 시현

Ÿ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식정보*, 광고 등은 선진국 점유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게임, 음악, 영화 

등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비중이 10% 내외로 크지 않은 상황

 * 지식정보: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산업·마케팅 등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 및 관련서비스

□ 2018년 수출 8.8% 증가한 75억 달러, 최근 5년 연평균 9.2% 성장

Ÿ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2018년 매출액은 116.3조원으로 전년(110.5조원) 대

비 5.2%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 성장 지속

Ÿ 2018년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전년(68.9억 달러) 대비 8.8%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9.2% 성장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수출 증가세 우수 

  ※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5.4%, 2014~2018년 수출 연평균 성장률 1.4%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매출액(좌) 및 수출액(우)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Ÿ 분야별로는 게임 수출이 2018년 기준 42.3억 달러로 문화콘텐츠 수출의 56.5%를 

차지해 게임 분야의 수출 편중 지속 

Ÿ K팝 및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방송, 음악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11%대로 

성장세가 견조하나 수출 비중은 영화 포함 15% 내외 수준

문화콘텐츠 수출 내 분야별 비중 (2018년 기준)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2%, 13대 주력 품목 중 가전 수출액 수준 

Ÿ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문화콘텐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비중은 여전히 낮지만, 2018년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가전 수출액(72.2억 

달러, 전체 수출의 1.2%)을 처음 넘어서며 대표 수출 상품으로 진입

2018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수출액과 비교
단위 : 억달러



Ⅱ.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 

□ 비용압박 성향 높아 자금부족 만성화 등 시장실패 존재하나,     

   높은 경제 파급효과 ·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 외부 편익 공존 

Ÿ 보몰의 비용압박 성향 : 제조업과 같이 생산성 혁신을 통해 노동 투입 비중을 줄

이며 산출물 가격을 낮추고 이윤도 증대하는 산업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이 어려

운 문화산업 등에서는 노동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   

Ÿ 문화산업은 비용압박 성향 높아 기업은 늘 어려움에 처하지만, 구성원 삶의 질 

향상, 경제 파급효과 등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편익이 있으므로 시장 실패를 보

완하기 위한 정부 등 외부 지원 불가피 

□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 약 250달러 증가 견인 

Ÿ 2011~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식품, 의류, 가전 등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무역 창출 효과 유의 검증 

Ÿ 분야별로는 음악 수출의 견인효과가 가장 높아 음악 수출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 1,777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추정 

□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0.2조원

Ÿ 본 분석 결과로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하면, 2018년 발생한 콘텐츠 수출액 75억 

달러로 소비재 수출액 186억 달러(20.5조원)가 견인됐으며, 소비재 수출 생산

의 생산유발효과까지 포함하면 40.2조원(365.1억 달러)의 생산유발액 발생

Ÿ 본 분석은 동일한 문화상품의 소비가 해당 지역간 문화적 근접도를 높이고, 

문화적 근접도가 높아지면 선택시 취향이 개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켜 무역을 촉진한다는 기존 가설을 다시 한번 뒷받침 

Ÿ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화장품과 식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기존의 

통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

Ÿ 중간재·자본재 중심 수출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신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10% 내외인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바, 문화와 취향이 

중요한 소비재 영역에서는 한류 등을 활용한 시장 개척이 유의미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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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 빠른 산업 환경 변화 속에 세계적 위상 높아진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  

Ÿ 최근 SNS와 유튜브, OTT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등장과 발달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 인프라 변화에 힘입어 BTS를 비롯한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Ÿ 한류 문화콘텐츠의 확산으로 산업 규모도 확대되고 관련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 산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 파급 효과 등 외부 편익에도 불

구하고 산업 내 불균등 성장, 만연한 영세 구조, 기업 성장 어려움 등 시장 실패 

특성도 있음. 

Ÿ 본 연구에서는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유 특수성 등을 고찰하고 이런 특성에

서 기인하는 수출 경제 효과 등을 추정해 본 산업의 성장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도출함으로써 본 산업의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밝

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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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콘텐츠 산업 현황 

1. 세계 시장  

□ 2019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2조 4천억 달러, 전년대비 4.1% 증가 전망

Ÿ 2019년 세계 콘텐츠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지식정보, 방송, 

광고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2조 3,940억 달러

에 이를 전망 

Ÿ 출판, 만화 등 인쇄 콘텐츠는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게임 등 콘텐츠는 10%대 

성장세를 유지 

Ÿ 최근 세계 콘텐츠 시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지식정보, 광고시장의 

성장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게임시장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5~6%의 고성장 시현

Ÿ 그러나 향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인쇄 매체 침체 등

의 영향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4%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년부터 전망치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2021

CAGR

출판 334 332 330 328 325 323 320 △0.7

만화 7 7 7 7 7 7 7 △0.6

음악 46 47 49 51 53 55 56 3.5

게임 81 94 109 124 135 145 154 10.4

영화 39 40 41 43 45 48 50 4.4

애니메이션 5 7 8 8 8 9 9 4.3

방송 474 488 500 513 526 539 551 2.4

광고 486 517 547 574 597 619 636 4.2

지식정보 624 667 708 748 787 823 857 5.1

캐릭터/라이선스 252 263 277 290 302 314 323 4.2

산술합계 2,348 2,462 2,575 2,687 2,786 2,881 2,962 0

합계 1,972 2,081 2,191 2,299 2,394 2,483 2,56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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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콘텐츠 시장 분야별 점유율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Ÿ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식정보, 광고 등은 선진국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게임, 음악, 영화 등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비중이 10% 내외로 크지 않은 상황 

Ÿ 지식정보는 주로 금융·산업·마케팅 등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전시회, 전문서적, 산업잡지, 디렉토리 광고 등을 포함하는 분야 

‑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를 집행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주로 영미권 중심 선진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미국 37% · 중국 12% 차지, 브라질·인도·러시아·인도네시아 고성장 전망 

Ÿ 국가별로는 2018년 기준 미국이 세계시장의 약 37%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

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이 세계시장의 약 12%를 차

지해 미중 두 지역이 세계 시장의 절반 점유 

Ÿ 콘텐츠 시장은 내수 시장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강해, 중국 외에 브라질, 인

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10.6%), 인도

네시아(9.6%) 등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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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년부터 전망치

                                 국가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2021 
CAGR

1 미국 742 780 818 854 883 911 932 3.6 

2 중국 194 217 242 265 287 306 324 8.3 

3 일본 173 177 181 184 187 190 192 1.7 

4 독일 97 100 102 105 106 108 109 1.8 

5 영국 94 97 101 105 108 111 113 3.0 

6 프랑스 67 69 71 73 75 77 78 2.3 

7 한국 50 52 55 57 60 62 64 3.9 

8 캐나다 47 49 50 52 53 55 56 2.7 

9 브라질 37 39 41 43 45 47 49 4.6 

10 이탈리아 37 38 40 42 43 45 46 3.9 

11 호주 33 35 36 38 39 40 42 3.6 

12 스페인 28 30 31 32 33 34 35 3.6 

13 인도 25 29 32 36 40 44 47 10.6 

14 멕시코 21 23 24 25 26 27 28 4.6 

15 러시아 18 19 21 23 24 26 27 7.2 

16 대만 14 15 16 16 17 18 18 3.8 

17 스웨덴 14 15 15 16 16 17 17 3.0 

18 인도네시아 13 15 16 18 20 21 23 9.6 

19 터키 11 12 13 14 14 15 16 6.5 

20 폴란드 10 11 11 11 12 12 12 3.2 

21 태국 10 10 11 12 12 13 14 5.9 

22 사우디아라비아 9 10 10 11 12 12 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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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시장 및 수출 현황 

□ 2018년 수출 8.8% 증가한 75억 달러, 최근 5년 연평균 9.2% 성장 

Ÿ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2018년 매출액은 116.3조원으로 전년(110.5조원) 대비 

5.2%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 성장 지속

Ÿ 2018년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전년(68.9억 달러) 대비 8.8%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9.2% 성장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수출 증가세 우수 

  ※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5.4%, 2014~2018년 수출 연평균 성장률 1.4%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매출액(좌) 및 수출액(우)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 수출 비중 56.5% 편중, 방송·음악·영화 수출은 15% 내외 

Ÿ 분야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게임 수출이 2018년 기준 42.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해 게임 분야의 수출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게임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판호 발급 억제, 게임 규제 등으로 대중 수출 장벽

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내 게임 업체들의 성장으로 중국 게임 수입액이 중국으로의 

수출액을 넘어서는 등 무역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 

Ÿ 방송, 음악 등 주요 한류 콘텐츠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 11%대에 이

를 정도로 성장세는 견조하나 수출금액으로는 영화까지 포함해도 약 11억 달

러에 불과해 문화 콘텐츠 내 수출 비중은 15% 내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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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7년과 비교할 때 만화 수출이 웹툰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며 전년대비 

18%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음악도 BTS 등 K팝 확산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해 최초로 5억 달러대 수출 도달 

Ÿ 방송의 경우 2017년부터 가해진 중국 한한령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포맷 수출 증가, 대형 드라마의 OTT 판매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1.3% 증가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수출 내 분야별 비중 (2018년 기준)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별 수출액

단위 : 억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p)
전년대비 

증감률

2014-201

8 cagr

게임 29.7 32.1 32.8 39.1 42.3 8.4% 9.2%

캐릭터 4.9 5.5 6.1 6.5 7.1 9.6% 9.7%

지식정보 4.8 5.2 5.7 6.3 6.9 10.2% 9.5%

방송 3.4 3.2 4.1 4.9 5.5 11.3% 12.8%

음악 3.4 3.8 4.4 4.6 5.1 11.9% 11.0%

출판 2.5 2.2 1.9 2.2 2.3 3.7% -1.8%

콘텐츠솔루션 1.7 1.8 1.9 2.0 2.1 5.3% 5.4%

애니메이션 1.2 1.3 1.4 1.5 1.6 8.0% 8.5%

광고 0.8 0.9 1.1 1.2 1.2 0.8% 10.7%

만화 0.3 0.3 0.3 0.4 0.4 18.0% 11.8%

영화 0.3 0.3 0.4 0.4 0.4 2.3% 11.0%

합계 52.7 56.6 60.1 68.9 75.0 8.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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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2%, 13대 주력 품목 중 가전 수출액 수준 

Ÿ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문화콘텐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비

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Ÿ 우리나라 13대 수출 주력 품목들과 비교할 경우 가전 수출액(72.2억 달러, 전

체 수출의 1.2%)를 2018년 처음 넘어섰으며, 컴퓨터 수출액(107.6억 달러, 

1.8%)보다는 낮은 상황 

Ÿ 문화콘텐츠 수출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 해외 공연 등 다양한 수출 형태로 인

해 여타 제조업처럼 통관 기준으로 수출액을 집계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

지만, 13대 주력 품목 수출액과 유사한 수준에 접근하며 대표 수출 상품으로 

진입

2018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수출액과 비교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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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 

1. 문화콘텐츠 산업의 외부효과 

□ 비용 압박 성향 높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자금 부족 만성화 

Ÿ 문화콘텐츠 산업은 일정 수준 이상 산업화를 거친 이후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만

성적으로 자금 부족 상황에 직면하는 특성을 지님. 

Ÿ 이와 관련하여 보몰과 보웬(Baumol and Bowen, 1966)은 문화산업의 노동 비용 

증가 특성으로 인한 ‘비용압박 성향(Baumol's Cost Disease)'에 대해 정리하고, 

동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을 도출 

Ÿ 보몰의 비용압박 성향이란 제조업과 같이 생산성 혁신을 통해 노동 투입 비중을 줄

이면서 산출물 가격을 낮추고 이윤도 증대하는 산업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이 어려

운 문화산업 등에서는 노동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 

‑ 문화산업의 경우 투입되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산출물 수준이 좌우되기 때문에 노동 

비중을 줄일 수는 없지만 타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 비용 증가 수준

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기업은 늘 적자 가능성에 직면 

□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편익 존재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도출 

Ÿ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은 외부 편익*은 강하지만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 

등이 강해 공공재 성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외부편익(externality) :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던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

  **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제주체라도 소비(사용)을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 어떤 공공재를 특정인이 현재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질 

Ÿ 문화산업의 경우 개별 소비자들이 문화상품의 소비에서 얻는 즐거움과 효용 외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 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가 브랜

드 제고 등과 같은 외부 편익이 강하게 발생

‑ 한국 문화상품에 ‘한류’ 이미지가 한번 형성되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개별 비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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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이미지를 차용할 수 있으며, 그 편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

하다고 할 수 있음. 

Ÿ 보몰과 보웬은 문화산업은 비용압박 성향이 높아 기업은 늘 어려움에 처하지만 해

당 산업은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편익이 있으므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기금·공동체 등의 외부 지원이 불가피함을 강조 

Ÿ 보몰과 보웬의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

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되었으며, 많은 나라에서 문화적 가

치, 경제 효과 등을 내걸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 

 □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정부 지원 근거, 과거에는 문화 가치 보호 중심 

→ 최근에는 경제 효과 중심으로 변모 

Ÿ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도 외부 효과는 강하지만 기업들이 수익성을 담보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다양한 논리를 통해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옴. 

Ÿ 과거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이 미약한 단계에는 미국, 일본 등 앞선 외국 기

업들의 진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문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화 보호’ 논리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강조 

‑ 1990~2000년대 초반 영화산업에 스크린 쿼터제 도입 등이 논의되던 시기에 정부의 

시장 보호 및 국내 산업 지원 필요성을 도출할 때 주로 활용됨. 

Ÿ 최근에는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수출을 통해 해외에 ‘한류’ 문화 

확산 등이 늘어나면서 수출을 통한 외부에 파급되는 경제 효과가 높다는 점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

Ÿ 특히 국내 산업 기반이 조성되면서 일부 국내 유통사 등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사들은 여전히 ‘비

용압박 성향’에 노출되는 등 산업내 불균등 성장이 심화되고 시장 실패가 해

소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음. 

Ÿ 따라서 한류의 경제효과도 주로 해외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경로를 통해 추정

되고, 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의 중요성도 더 강조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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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경제효과 추정 방법론

□ 해외 효과 높은 한류, 수출 중심으로 경제효과 추정 

Ÿ 일반적으로 특정한 산업 및 상품에 대한 경제효과를 추정할 때에는 ‘산업연관분

석’을 활용

Ÿ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투입과 산출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고, 특정산업

의 수요 증가가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에 유발시키는 생산, 고용 등 국민경제

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식 

‑ 예를 들어 A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했다면 1) A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본원적 

생산요소 투입 증가분에, 2) A상품을 운반하는데 쓰인 운송 증가량, 서비스 증가량 등

을 연관 산업의 증가분을 모두 더한 뒤 3) 연관 산업의 생산증가를 위해 늘어난 본원

적 생산요소 증가분 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모두 더해 산출 

Ÿ 그러나 음악, 방송, 영화, 게임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디지털화가 진전

됨에 따라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추가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다는 한계 발생 

‑ 특히 한류로 일컬어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해외에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특성도 있으나 산업연관표는 국내 산업 내에서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라 해외에서 

발생한 수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 

Ÿ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수요 증가가 불러일으

키는 연관 수출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뒤, 해당 수출품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

써 발생하는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형태로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형태로 접근

□ 문화 공유의 교역 증진 영향으로 한류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 

Ÿ 무역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국가간 무역량은 정치적 관계나 경제 규모, 

물리적 거리, 교역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Ÿ 특히 Melitz(2008), Head and Ries(1998), Rauch(1999) 등은 ‘문화적 근접성

(Cultural Proximity)'이 높은 경우, 즉 국가간 문화가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경우 서로간의 무역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

Ÿ 이들의 연구는 교역을 나누는 국가들이 공통된 언어를 쓰고 있는지, 이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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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지, 동일한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

이 언어, 종교, 신뢰, 비즈니스 및 사회적 네트워크, 식민지 경험, 민족적 네트워

크 등 선천적 문화 요인을 통해 교역량 증가를 분석 

Ÿ 이 과정에서 Rauch(1999) 등은 모든 재화의 교역에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

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호가 중요한 ‘차별화된 소비재 재화’의 무역에서 문화 

공유의 효과가 드러남을 밝힘. 

‑ 문화적 친밀도를 통해 거래가 늘어나는 재화는 가격이나 내구성 등이 중요한 상품들

보다는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에 의해 선택이 좌우되는 재화들이라는 의미 

Ÿ 최근 인터넷 및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문화상품 소비가 동시 

발생, 동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언어, 종교, 역사, 민족과 같은 선천적 문화적 

근접성보다도 동일한 영화, 노래, 드라마 공유로 인한 문화적 친밀감 및 취향

의 유사성이 더 높을 수 있음. 

Ÿ 따라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한국과의 문화적 근접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판매하는 취향 중심의 차별화된 소비재에 대한 선호

도도 증가할 것으로 유추 가능 

Ÿ 이에 따라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량을 한국과의 문화적 근접도에 대한 대리

변수로 집계한 뒤, 특정 지역의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한국 소비재의 수출

과의 관계를 분석해 한류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함. 

‑ Disdier et. al(2007), Y. Takara(2018) 등은 문화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문화상품의 교역

량이 높음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교역량이 문화적 근접성을 측정하는 대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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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 (분석 모형) 중력모형 기초로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관계 

및 견인효과 추정 

Ÿ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기초로 각 지역별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

공식품, 의류, 가전 및 휴대폰 등과 같은 소비재 수출액이 년도별, 해당지역별로 

구성된 데이터의 패널모형으로 추정 

Ÿ 중력모형은 Tinvergen(1962)이 시작해 지난 50여년간 국가간 무역의 흐름을 결

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모형으로, 양국의 무역은 양국의 시장 규

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 

‑ 이밖에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는 공통된 언어, 식민지 관계, 정치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을 변수로 포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상품 수출액을 변수로 추가 

Ÿ 이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다음 식 (1)과 같음. 

   

                    (1)
              

Yijt : t년도 우리나라에서 j 지역으로의 소비재 수출액 

 GDPit : t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jt : t년도 j 지역의 국내총생산 합 

 Distij : 우리나라에서 j 지역까지의 거리 

 Exchrijt : t년도 원화대비 j 지역의 환율지수 

 Cultijt : t년도 우리나라에서 j 지역으로의 문화상품 수출액 

   Yeart : 연도 더미 

Ÿ Yijt 는 t년도의 우리나라에서 j지역으로의 소비재 수출액, GDPit 와 GDPjt 는 

각각 우리나라와 j지역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 Distij 는 우리나라

에서 j지역까지의 거리, Exchrijt 는 t년도의 원화대비 j지역의 환율을 지수화한 

것을 나타내며, Cultijt 는 t년도의 우리나라에서 j지역으로의 문화상품 수출액

을 나타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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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해당 기간의 글로벌 무역에 가해진 충격을 포함하기 위해 연도 더미

(Yeart )를 포함 

□ (데이터) 2006~2016년 6개 지역에 대한 문화콘텐츠 수출액 및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가전·휴대폰 수출액으로 분석 

Ÿ 2006~2016년까지 11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지역으로의 문화콘텐츠 수출액 및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가전과 휴대폰 등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균등 패

널 데이터로 추정 

Ÿ 추정에 쓰인 소비재 구성 항목 및 코드, 수출액 출처는 다음과 같음.

                                문화콘텐츠 및 관련 소비재 분류 및 코드

구분 품목 및 코드 출처 

문화콘텐츠

방송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백서> 

음악

영화

출판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

소비재

가공식품

 기호식품(015), 

농산가공품(016), 

축산가공품(024), 

수산가공품(046)

- 한국무역협회

(MTI 코드 기준)
화장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227)

의류

의류(44), 패션잡화(518), 

신발(5212), 

의류 및 신발 잡제품(991)

 가전 및 휴대폰
가전제품(82),

무선전화기(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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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수출 중 게임 57.1%, 한류 소비재 수출 중 가전·휴대폰 61.4%

Ÿ 추정에 쓰인 문화콘텐츠 품목별 수출액 가운데에서는 게임 비중이 57.1%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캐릭터(10.7%), 음악(7.7%), 방송(4.4%), 출판(3.3%), 애니

메이션(2.4%), 영화(0.8%) 등의 순 (2016년 기준)

Ÿ 2006년과 비교할 때 게임 수출 비중이 더 확대(53.5%→57.1%)되고 있으며, 최근 

K팝 영향으로 음악도 수출이 크게 늘면서 비중이 1.3%에서 7.7%로 확대됨. 

                                 문화콘텐츠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게임 캐릭터 음악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기타 합계

2006 672 189 17 99 185 67 25 4 0 1,257 

2007 781 203 14 93 213 73 25 4 0 1,405 

2008 1,094 228 16 94 260 81 21 4 0 1,798 

2009 1,241 236 31 104 251 90 14 4 0 1,972 

2010 1,606 276 83 127 358 97 14 8 480 3,049 

2011 2,378 393 196 169 284 116 16 17 578 4,146 

2012 2,639 416 235 180 245 113 20 17 595 4,460 

2013 2,715 446 277 240 292 110 37 21 612 4,750 

2014 2,974 489 336 256 247 116 27 26 647 5,117 

2015 3,215 552 381 216 223 127 29 29 691 5,463 

2016 3,277 613 443 255 187 136 44 33 755 5,742 

                                 한류 영향 소비재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화장품 의류 가공식품 가전·휴대폰 합계

2006 314 3,476 1,825 31,839 37,454 

2007 340 3,141 2,004 32,610 38,095 

2008 415 2,995 2,266 35,634 41,310 

2009 467 2,513 2,377 28,841 34,198 

2010 827 2,969 2,955 29,023 35,774 

2011 865 3,344 3,662 29,348 37,219 

2012 1,032 3,460 3,780 25,724 33,996 

2013 1,274 3,538 3,758 28,732 37,302 

2014 1,927 3,646 4,091 27,862 37,526 

2015 2,963 3,444 4,196 23,210 33,813 

2016 4,233 3,525 4,476 19,501 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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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류 영향 소비재 수출액 가운데에서는 가전·휴대폰 비중이 61.4%로 가장 크

고, 다음으로 가공식품(14.1%), 화장품(13.3%), 의류(11.1%) 순 (2016년 기준)

Ÿ 2006년과 비교할 때 가전·휴대폰 비중이 85%에 육박했으나 이 분야 제품의 

해외 생산 비중이 늘면서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재 내에서 비중이 축소

‑ 특히 가장 비중이 높은 가전·휴대폰 수출액이 2006년 대비 38.8% 감소함에 따라 전체 

한류 영향 소비재 수출액도 2006년에 비해 15.3% 감소

Ÿ 화장품의 경우 2014년 이후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0.8%밖에 되지 않던 비

중이 13.3%까지 늘어남. 

문화콘텐츠 및 한류 영향 소비재 품목별 수출액 추이(2006~2016)

단위 : 백만 달러

□ 문화콘텐츠 지역별 수출, 중국>일본>동남아>북미>유럽 순   

Ÿ 2006~2016년까지 집계한 문화콘텐츠 지역별 수출액 추이는 다음 표와 같으

며,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비중이 31.6%로 가장 높고, 일본 24.0%, 동남아

시아 15.2%, 북미 12.4%, 유럽 9.8%, 기타지역 7.1% 순

Ÿ 전통적으로 일본이 문화콘텐츠 수출 최대 시장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중국 시

장이 성장하면서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최대 시장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

으며,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어 온 동남아 시장의 경우 2013~2014년 

정점에 다다른 이후 확대 정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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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북미, 유럽 시장의 경우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2015년 모바일 게임 수출(앱 마켓 게임 다운로드 포함)이 크게 증가(각각 

72.9%, 77.7%)하면서 성장폭이 확대

Ÿ 중남미 등을 포함한 기타 시장은 2014년 온라인 게임 및 K팝, 방송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110.4% 성장한 이후 시장 크기를 유지해 오고 있음. 

Ÿ 문화콘텐츠 하위 분야별 지역 시장 규모는 대체로 중국>일본>동남아>북미> 

유럽>기타 순이나 음악의 경우 일본 시장의 규모가 2016년 기준 62.7%로 압

도적이고, 방송의 경우 최근에는 중국과 순위를 다투고 있으나 2013년까지는 

일본이 가장 큰 시장으로 존재해 옴. 

Ÿ 반면 캐릭터 등은 북미, 유럽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 

                                 문화콘텐츠 지역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2006 233 341 109 340 98 136 1,257

2007 307 354 174 355 122 94 1,405

2008 363 369 355 406 183 122 1,798

2009 531 486 289 364 198 105 1,972

2010 748 800 672 404 268 158 3,049

2011 1,119 1,248 797 468 325 189 4,146

2012 1,229 1,348 862 491 329 200 4,460

2013 1,306 1,456 931 519 349 189 4,750

2014 1,341 1,597 957 511 311 398 5,117

2015 1,451 1,398 800 884 553 376 5,462

2016 1,813 1,376 873 711 561 408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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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지역별 수출액 추이 (2006~2016)

전체                                       음악

단위 : 백만달러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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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영향 소비재 지역별 수출, 북미>동남아>기타>중국>유럽>일본 순

Ÿ 2006~2016년까지 집계한 한류 영향 소비재 품목의 지역별 수출액 추이는 다

음 표와 같으며, 2016년 기준으로 북미 비중이 33.1%로 가장 높고, 동남아 

20.9%, 기타지역 14.9%, 중국 12.9%, 유럽 10.5%, 일본 7.6% 순 

Ÿ 품목별로는 비중이 가장 큰 가전·휴대폰만 북미(46.8%)>기타(18.8%)>유럽

(13.0%)>동남아(11.9%)>중국(5.5%)>일본(3.9%) 순이며, 다른 세 품목의 경우 

대부분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Ÿ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화장품으로 2010년 이후 동남아, 2014년 이

후 중국과 기타 지역(중남미 등)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2006년에 비해 약 125

배 증가 

Ÿ 의류의 경우 2010년 이후 동남아에서 증가폭이 계속 크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공식품도 2010~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성장

세를 크게 확대 

                                 한류 영향 소비재 지역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2006      3,326      1,963      5,875      8,092    11,571      6,627    37,454 

2007      3,269      1,847      4,508      8,948    12,982      6,541    38,095 

2008      3,842      2,089      5,053    11,646    12,412      6,268    41,310 

2009      3,172      2,278      3,939    11,175      8,508      5,126    34,198 

2010      3,054      2,640      4,539    11,820      7,251      6,470    35,774 

2011      3,053      4,237      5,147    12,080      5,714      6,988    37,219 

2012      3,039      5,063      5,457      8,149      6,167      6,121    33,996 

2013      3,454      3,920      5,609    10,117      7,175      7,027    37,302 

2014      3,795      3,709      6,048    10,510      6,521      6,943    37,526 

2015      4,147      3,188      6,129    10,053      4,548      5,748    33,813 

2016      4,104      2,415      6,648    10,508      3,342      4,718    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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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영향 소비재 지역별 수출액 추이 (2006~2016)

   전체
단위 : 백만달러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가전 및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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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결과 

□ 한류 문화콘텐츠 100달러 수출시 관련 소비재 수출 248 달러 견인 

Ÿ 2011~2016년까지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6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

라의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회

귀 분석한 결과,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이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무역 창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수입지역 GDP, 한국 GDP, 

양 지역간 거리, 환율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Ÿ 무역창출 효과 규모는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

출 248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추정 

‑ 다른 조건에 의해 소비재 수출이 늘거나 줄더라도 해당 지역에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이 증가하면 한류 수출 증가분의 2.48배만큼 소비재 수출이 증가한다는 의미

주1 :  계수값은 확률효과모델의 결과이며, 괄호 안 숫자는 p-value,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  각 결과는 상수항과 년도 더미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치는 생략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1)

(1) (2) (3) (4) (5)

소비재 수출 화장품 수출 식품 수출 의류 수출
가전휴대폰 

수출

한류 콘텐츠 

수출

     2.476***      0.263**      0.303***      0.397***      1.123

(0.009) (0.031) (0.000) (0.000) (0.283)

수입지역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한국GDP
    -0.013***     -0.010    0.000    -0.001**    -0.013***

(0.000) (0.636) (0.257) (0.024) (0.000)

거리
     0.326***     -0.090***     -0.036***     -0.047***     0.468***

(0.000) (0.007) (0.003) (0.000) (0.000)

원화대비환율
-7.339 -0.849 0.530 15.068*** -46.376

(0.828) (0.860) (0.839) (0.000) (0.229)

관측치 66 66 66 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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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01~2011년까지 데이터를 추정한 과거 연구1)에서는 문화콘텐츠 수출 100달

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이 평균 412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우

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절대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견인 탄력

도가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

Ÿ 소비재를 품목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화장품 수출, 식품 수출, 의류 수출이 모

두 단일 품목으로도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전·휴대폰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Ÿ 가전·휴대폰의 경우 문화콘텐츠 수출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추격 등과 같은 수

출 환경 변화와 해외생산 증가로 인해 수출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견인 

효과도 이에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 

□ 음악 수출의 효과 가장 높아 100달러 수출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 

1,777 달러 증가 견인 

Ÿ 한류 문화콘텐츠를 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단일 분야로는 음악 수출의 

효과가 가장 크고 유의한 것으로 분석 

Ÿ 음악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경우 소비재 수출은 1,777달러 증가해 견인 효과

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

‑ 소비재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음악 수출, 수입지역 GDP, 한국 GDP, 양 지역간 거

리, 환율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Ÿ 음악 수출을 소비재 각 품목별 수출액에 추정할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가

전·휴대폰의 수출 증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Ÿ 음악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경우 화장품 수출은 164달러, 식품 수출은 116

달러, 의류수출은 223달러 늘어나며, 가전·휴대폰도 1,413달러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됨. 

Ÿ 음악 외에는 방송 수출의 식품 수출 견인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

Ÿ 방송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경우 식품 수출 201달러 증가가 견인되는 것으

로 분석 

1) “한류 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 (김윤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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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모형(7)과 (11)은 고정효과모델 결과이며, 다른 모형은 모두 확률효과모델 결과, 괄호 안 숫자는 p-value,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  각 결과는 상수항과 년도 더미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치는 생략 

□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0.2조원 

Ÿ 본 분석 결과로 2018년 콘텐츠 수출액의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해 보면, 2018

년 발생한 콘텐츠 수출액 75억 달러로 소비재 수출액 186억 달러(20.5조원)2)

가 견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Ÿ 콘텐츠 수출로 견인된 소비재 수출 생산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까지 포함할 경

우 365.1억 달러(원화 40.2조원)3)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가능  

2) 콘텐츠 수출의 계수 2.48 및 2018년 평균 환율 달러당 1,100.3원 적용
3) 2015년 생산유발계수 적용, 음식료품(2.291), 화학제품(1.862), 섬유가죽제품(1.987),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

(1.711)의 생산유발계수의 평균(1.963) 적용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2)

(6) (7)* (8) (9) (10) (11)*

소비재 수출 화장품 수출 식품 수출 의류 수출
가전휴대폰 

수출
식품 수출

음악 수출
17.766*** 1.644*** 1.155*** 2.227*** 14.134*** -

(0.000) (0.007) (0.001) (0.000) (0.001) -

방송 수출
- - - - - 2.007***

- - - - - (0.007)

수입지역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한국GDP
-0.013*** -0.000 0.000* -0.001** -0.014*** 0.000**

(0.000) (0.475) (0.057) (0.001) (0.000) (0.013)

거리
0.278** - -0.051*** -0.081*** 0.430*** -

(0.027) - (0.000) (0.000) (0.000) -

원화대비

환율

-33.556 -0.075 -2.019 12.619*** -34.221 -2.081

(0.310) (0.987) (0.439) (0.000) (0.285) (0.407)

관측치 66 66 66 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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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콘텐츠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5. 소결 

□ 한류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인한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 증가 

효과 유의한 것으로 검증 

Ÿ 2011~2016년까지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6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

라의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식품, 의류, 가전·휴대폰 등 소비재 수

출액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이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무역 창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Ÿ 무역 창출 효과의 규모는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

출액 248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추정

Ÿ 본 분석은 동일한 문화상품의 소비가 해당 지역간 문화적 근접도를 높이고, 

이렇게 문화적 근접도가 높아지면 선택시 취향이 개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선

호도를 증가시켜 관련 무역을 촉진한다는 기존 가설을 다시 한번 뒷받침 

Ÿ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화장품과 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기존의 통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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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됨. 

Ÿ 특히 화장품, 식품, 의류와 같은 소비재의 경우 중력모형의 일반적인 결과와는 

달리 수출 지역과의 거리가 먼 지역에도 수출이 유의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모형 (2), (3), (4) 참조) 

Ÿ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이 중력모형에 잘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른 선행연구에

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취향이 개입되는 소비재의 경우 수요를 창출하는 특이 

요인이 있으면 거리에 상관없이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해 소

비재 수출 확대에 한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

Ÿ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은 바,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서는 소비재 수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

Ÿ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일반 소비재와는 별도로 문화적 취향과 영향

력이 중요한 소비재 영역에서는 한류 등을 활용한 시장 개척이 유의미할 것으

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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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 소비재 수출 견인 등 무역창출 효과 높은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 산업 성장과 

외부 경제효과 제고 위한 정책 지원 지속 필요  

Ÿ 최근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등장과 발달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 인프라 변화에 힘입어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의 세

계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Ÿ 문화콘텐츠 산업은 산업 특성상 비용 압박 성향이 강해 산업적 성장을 거듭해도 

만성적 자금 부족 등과 같은 시장 실패 성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분야

Ÿ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파급 효과 등 외부 편익을 강하게 

발생시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음. 

Ÿ 특히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식품, 의류, 가전·휴대폰 

등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한류 문화콘

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무역 

창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Ÿ 중간재 및 자본재 중심 수출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를 위

해서는 전체 수출의 10% 내외인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바, 본 분석을 통해 문화와 취향이 중요한 소비재 영역에서는 한류 등을 활용

한 시장 개척이 유의미할 것으로 추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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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 추정 및 결과  

1. 분석 모형 및 데이터 

□ (분석 모형) 중력모형 기초로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관계 

및 견인효과 추정 

Ÿ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기초로 각 지역별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

공식품, 의류, 가전 및 휴대폰 등과 같은 소비재 수출액이 년도별, 해당지역별로 

구성된 데이터의 패널모형으로 추정 

Ÿ 중력모형은 Tinvergen(1962)이 시작해 지난 50여년간 국가간 무역의 흐름을 결

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모형으로, 양국의 무역은 양국의 시장 규

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 

‑ 이밖에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 식민지 관계, 정치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을 변수로 포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상품 수출액을 변수로 

추가 

Ÿ 이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다음 식 (1)과 같음. 

   

                    (1)
              

Yijt : t년도 우리나라에서 j 지역으로의 소비재 수출액 

 GDPit : t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jt : t년도 j 지역의 국내총생산 합 

 Distij : 우리나라에서 j 지역까지의 거리 

 Exchrijt : t년도 원화대비 j 지역의 환율지수 

 Cultijt : t년도 우리나라에서 j 지역으로의 문화상품 수출액 

   Yeart : 연도 더미 

Ÿ 식 (1)에서 Yijt 는 t년도의 우리나라에서 j지역으로의 소비재 수출액, GDPit 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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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jt 는 각각 우리나라와 j지역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 Distij 는 

우리나라에서 j지역까지의 거리, Exchrijt 는 t년도의 원화대비 j지역의 환율을 

지수화한 것을 나타내며, Cultijt 는 t년도의 우리나라에서 j지역으로의 문화상

품 수출액을 나타냄.   

‑ 또한 해당 기간의 글로벌 무역에 가해진 충격을 포함하기 위해 연도 더미(Yeart )를 

포함 

□ (데이터) 2006~2016년 6개 지역에 대한 문화콘텐츠 수출액 및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가전·휴대폰 수출액으로 분석 

Ÿ 현재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마다 집계, 발표하고 있으나, 국

가별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주요 수출 지역인 중국, 일본, 동남아

시아, 북미, 유럽, 기타 지역 기준으로 집계

Ÿ 제조업 등 일반적인 산업의 수출액의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년도별, 국

가별 수출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 산업은 통관 기준으로 집계하는 데 

한계가 많아 기업 서베이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 작업을 통해 년

도별, 지역별 수출액을 집계하고 있음. 

‑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된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의 경우 제조업의 완제품 수출형 외에 

라이센스 계약, 주문형 제작,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등 수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 

Ÿ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2006~2016년까지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영화, 방송, 음악, 출판, 게임, 캐릭터 

등) 수출액을 사용했으며, 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가전과 휴대폰 등 소비재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데이터를 문화콘텐츠 수출 지역

별 집계 형태로 재가공해 사용 

Ÿ 즉, 2006~2016년까지 11년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지역으

로 수출한 문화콘텐츠 수출액 및 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가전과 휴대폰 등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균등 패널 데이터로 추정 

Ÿ 추정에 쓰인 소비재 구성 항목 및 코드, 수출액 출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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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소비재 구성 항목 및 코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집계하는 한류 경제 

효과 추정에서 쓰이는 소비재 품목 및 산업부의 5대 유망소비재 품목 등을 기

초로 재구성 

‑ 항목 코드는 MTI 기준 

‑ 휴대폰의 경우 해외 생산이 증가하면서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혼재되어 있는데, 부품 

수출을 포함할 경우 현지 수출을 통한 지역 확산을 통제할 수 없어 완제품인 무선전

화기(8121)만 집계해 산업부 등에서 발표하는 휴대폰 수출액(부품 포함)과 차이 발생

Ÿ 이밖에 중력모형의 기본 변수인 수출국의 GDP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활용했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및 기타 지역

 문화콘텐츠 및 관련 소비재 분류 및 코드

구분 품목 및 코드(MTI) 출처 

문화콘텐츠

방송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백서> 

음악

영화

출판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

소비재

가공식품

 기호식품(015), 

농산가공품(016), 

축산가공품(024), 

수산가공품(046)

- 한국무역협회화장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227)

의류

의류(44), 패션잡화(518), 

신발(5212), 

의류 및 신발잡제품(991)

 가전 및 휴대폰
가전제품(82),

무선전화기(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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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기 위해 각 지역별 GDP를 합계해 데이터화함. 

Ÿ 국가간 거리의 경우 World Atlas(www.worldatlas.com) 자료를 활용했으며, 역

시 6개 지역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해 동남아, 북미, 유럽 등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주요 국가 50개국의 지역별 평균 거리로 집계 

Ÿ 환율도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기초로 각 지역내에서 소

비재 수출액 비중만큼 가중 평균한 지역별 평균 환율 사용 

 2. 실증 분석 결과  

□ 소비재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검증 

Ÿ 소비재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수입지역 GDP, 한국 

GDP, 양 지역간 거리, 환율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 

Ÿ 주1 :  계수값은 확률효과모델의 결과이며, 괄호 안 숫자는 p-value,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  각 결과는 상수항과 년도 더미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치는 생략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1)

(1) (2) (3) (4) (5)

소비재 수출 화장품 수출 식품 수출 의류 수출
가전휴대폰 

수출

한류 콘텐츠 

수출

     2.476***      0.263**      0.303***      0.397***      1.123

(0.009) (0.031) (0.000) (0.000) (0.283)

수입지역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한국GDP
    -0.013***     -0.010    0.000    -0.001**    -0.013***

(0.000) (0.636) (0.257) (0.024) (0.000)

거리
     0.326***     -0.090***     -0.036***     -0.047***     0.468***

(0.000) (0.007) (0.003) (0.000) (0.000)

원화대비환율
-7.339 -0.849 0.530 15.068*** -46.376

(0.828) (0.860) (0.839) (0.000) (0.229)

관측치 66 66 66 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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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패널모형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 채택 

‑ 두 모형의 차이는 개별집단의 특유효과가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적인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 

‑ 개별집단 특유효과들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확률효과모형이 효율

성과 일치성을 갖춘 추정량을 제공해 적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에 편의

가 발생해 부적당한 반면 고정효과모형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불편추정량을 제공4)

‑ 본 모형에 대한  Hausman 검정5) 결과, 개별집단의 특유효과들이 독립변수와 상관관

계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돼 확률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사용

Ÿ 소비재와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을 품목별로 나누어 효과 추정한 일부 모형에

서는 Hausman 검정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을 채택 

‑ 음악수출의 화장품 수출 견인을 추정한 모형(7), 방송수출의 식품 수출을 견인한 모형 (11)

주1 :  모형(7)과 (11)은 고정효과모델 결과이며, 다른 모형은 모두 확률효과모델 결과, 괄호 안 숫자는 p-value,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  각 결과는 상수항과 년도 더미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치는 생략 

4) Analysis of Panel Data.
5) 개별집단의 특유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용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가운데 최적모형을 

찾는데 사용되는 검정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2)

(6) (7)* (8) (9) (10) (11)*

소비재 수출 화장품 수출 식품 수출 의류 수출
가전휴대폰 

수출
식품 수출

음악 수출
17.766*** 1.644*** 1.155*** 2.227*** 14.134*** -

(0.000) (0.007) (0.001) (0.000) (0.001) -

방송 수출
- - - - - 2.007***

- - - - - (0.007)
수입지역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한국GDP
-0.013*** -0.000 0.000* -0.001** -0.014*** 0.000**

(0.000) (0.475) (0.057) (0.001) (0.000) (0.013)

거리
0.278** - -0.051*** -0.081*** 0.430*** -

(0.027) - (0.000) (0.000) (0.000) -
원화대비

환율

-33.556 -0.075 -2.019 12.619*** -34.221 -2.081

(0.310) (0.987) (0.439) (0.000) (0.285) (0.407)
관측치 66 66 66 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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